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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신호정보로 국민 이동 더 안전하게
한국도로교통공단, 민관협력으로 교통안전 서비스 확대
- 한국도로교통공단, ‘2025 국제치안산업대전’에서 교통신호정보 민‧관 협력 세미나 개최

- 실시간 교통신호 잔여시간 정보제공서비스 등 지자체 연계 현황 및 사례 공유
-경찰청‧지자체‧민간기업 협력으로 국민 체감형 교통서비스 추진

실시간 교통신호정보 연계 서비스 발전방안 세미나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도로교통공단(이사장 김희중)은 23일(목)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2025 국제치안산업대전’에서 교통신호정보의 지자체 연계 현황과 실시간 
신호정보를 활용한 민간 사례를 공유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공단, 경찰청, 전국 시‧도청, 서비스 기관(카카오모빌리티, 
LG유플러스), 한국교통대학교가 참여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시간 교통
정보 서비스 활성화를 목표로 마련됐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신호정보 개방을 위한 표준규격 안내·검사 제도, 시범
서비스 운영부터 현재까지 구축한 시스템과 서비스 현황을 소개했다.



긴급자동차 분야에서는 신호정보 개방을 통해 신속한 출동을 지원하기 위한 
▲내비게이션에 긴급자동차 이동경로 제공 ▲광역 중앙제어방식으로 긴급자
동차 통행 우선권을 부여하는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있다.

또 교통신호정보는 자율주행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공단은 인천공항에서 
운영하는 자율주행 셔틀버스에 실시간 신호정보를 제공하여 여객 운송의 첨
단화에 기여했다. 지난해 9월 공단이 개발한 ‘자율주행 협력주행을 위한 신
호정보 수집·제공체계’ 기술은 자율주행 분야의 국제 표준인 미국 자율주행 
규격(SAE 2735)에 채택됐다.

공단은 전국 지자체와 협업해 신호정보 시스템을 지속 확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경남소방본부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민‧관 협력 기반의 
교통안전 혁신을 이어가고 있다.

서범규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본부장은 “다가올 미래 모빌리티 시대
를 대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관이 함
께 교통신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 도시교통정보센터 제공정보 <사진제공=한국도로교통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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